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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읽는 지도자가 사람을 읽는 지도자입니다

인류는 오랜 역사 속에서 ‘책 속에 길이 있다’는 말을 반복해 왔습니다. 특별히 지도자의 덕목으로 ‘풍부한 독서’를 강조해왔습니다. 과연 책이 우리 인생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기에 이렇게까지 말하는 것일까요? 

지난 역사를 돌아보면 탁월한 지도자들은 모두 ‘책벌레’ 혹은 ‘독서광’이었습니다. 특히 교회 역사 속에서 큰 획을 그었던 지도자들을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독서는 이들 영적 거인들이 영적으로 성숙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수단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끊임없는 자기개발과 신앙 성장에 독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독서를 통해 우리는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독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유익은 크게 다음의 두 가지 면에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① 어휘력, 표현력 향상 : 풍부한 어휘력을 바탕으로 타인 앞에서 자기의 의견을 당당하고 조리 있게 표현할 수 있게 되어 결국에는 지도자적 자질을 키워갈 수 있습니다. 

② 사고력, 창의력 향상 : 사물의 관찰력, 분석력, 비판력 및 상상력을 길러주고 문제해결  능력인 창의력을 키워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풍부한 독서를 통해 상상력과 깊이 있는 사고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또한 독서를 통해 자신의 주변 사물을 깊이 있게 관찰하는 습관을 배울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 습관을 통해 생각과 감정의 폭과 깊이를 더함으로써 세상에서 벌어지는 사건과 사물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눈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책은 어떻게 읽어하는 것일까요? 

우선, 기억해야 할 것은 독서에도 단계와 급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한 권의 책을 여러 번 읽는 것입니다.  

신앙성숙에 꼭 필요한 중요한 책은 완전히 소화되도록 읽어야 합니다. 유명한 설교자 스펄젼은 “철저하게 읽어라. 몸에 흠뻑 밸 때까지 그 안에서 찾으라. 읽고 또 읽어 되씹어서 소화해 버려라. 바로 여러분의 살이 되고 피가 되게 하라. 좋은 책은 여러 번 독파하고 주를 달고 분석해 놓아라"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한 권의 책은 단 한번의 읽기로 완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버리십시오. 반복해서 두 번을 읽었는데도 그 책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자신의 머리를 탓하지 마십시오. 단 한번의 읽기로 이해가 되는 책이라면 어쩌면 그만큼 깊이가 없는 책이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요? 

두 번째 단계는, 한 저자의 책을 집중적으로 읽는 것입니다. 

뛰어난 주석가였던 아더 핑크는 다음과 같이 권고한 적이 있습니다. “존 오웬, 토마스 굳윈, 토마스 맨톤이 루터나 칼빈보다 2배 더 유익하다. 조나단 에드워즈, 죤 오웬을 읽는 데 2년 걸린다. 다른 책들은 보지 말라.” 다소 과격한 느낌이 들기는 하지만, 우리의 독서 수준을 끌어올리는 데에는 반드시 거쳐야하는 단계입니다. 책은 그 저자의 생각을 담아내는 도구입니다. 우리는 책에 담긴 저자의 언어를 통해 저자의 생각을 배우는 셈입니다. 어찌 보면 외국어 학습을 통해 다른 문화를 익히는 것과 유사합니다. 외국어 학습 경험이 있는 이들이라면 잘 알고 있듯이 학습에 있어서는 집중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독서의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편식이 우리 육체의 건강 균형을 깨뜨리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독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입맛에 맞는 주제, 문체의 책만 읽으면 균형 있는 성장을 기대하기 힘듭니다. 대표적 기독교 사상자인 C. S. 루이스는 그의 후학들에게 고전과 신간을 골고루 읽을 것을 권했습니다. 보통의 경우 독서전문가들은 신간 3권에 고전 1권의 비율 정도를 읽는 것이 유익하다고 추천하고 있습니다. 

‘책 속에 길이 있다’는 말은 지나침이 없습니다. 지도자에게 있어서 독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족하고 유한한 우리는 먼저 배우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이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도자가 되려면 우리는 먼저 다른 지도자들로부터 배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먼저 다른 이들의 인생과 마음으로부터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독서입니다. 독서를 하십시오. 그것을 통해 사람과 세상을 오해 없이 읽고 인도하는 참된 지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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